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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약

 개인 활동의 다양성을 공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

￭ 2013년 기준 모바일폰 보급률은 1.07대로 1인 1 모바일폰 시대가 도래했고 개인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

필수품으로 자리 잡음

￭ 개인의 활동을 공간에 담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시간 움직임을 특정 공간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

빅데이터 활용이 필요

 모바일 빅데이터는 다양한 공간위계에 활용가능

￭ 모바일 빅데이터는 50m×50m 단위로 구성되어 놀이시설과 같은 개별 시설에서 시·군 등까지 다양한 

공간위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

￭ 수도권을 대상으로 활동인구의 중심점 변화를 모바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서울 사당동 부근에서

중심점들이 형성되었으며, 이 점들의 시간대별 변화는 동서방향보다는 남북방향 변화가 두드러짐

￭ 동 자료로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의 1주일간 활동인구를 분석한 결과 두 시설 모두 토요일 활동인구가 

가장 많았고 점유율은 에버랜드 36%, 서울랜드 22%로 에버랜드의 토요일 집중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남

 실시간 위치에 기반한 시간대별 활동인구 정보인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량 또는 기종점 통행량

파악 등 국토도시 분야의 분석 및 정책수립이 가능

￭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통량과 모바일 빅데이터와의 상관성이 0.745로 높아 교통량 미조사지역의 교통량

파악자료로 활용 가능

￭ 50m×50m 단위로 구축된 모바일 빅데이터의 유출입 지점 정보를 파악한다면 향후 교통수요 분석에

사용되는 기종점 통행량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

요    약 정책적 시사점

❶ 모바일 빅데이터는 도심 상권분석에서 시군구 단위의 공간구조 분석 및 주간 행정수요 파악에 이르기 

까지 다양한 공간위계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

❷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곽지역의 교통량 파악은 물론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기종점 통행량 

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적용 가능

❸ 향후, 모바일 빅데이터를 시계열 형태로 구축한다면 미시공간에서 거시공간에 이르는 변화를 단일 틀에서 

파악하고 예측하여 국토교통 분야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



1. 모바일 빅데이터(Mobile Big Data)란?

￭ 모바일폰이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빅데이터 생산이 

가능하게 되었음

◦ 2013년 현재 국내 모바일폰 보급은 1인당 1.07대로 기기별 점유율은 스마트폰 69%, 일반폰 

31%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음

◦ 동년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일반폰의 2배인 3,556만 대이며, 모바일폰의 트래픽 양은 하루에 

7만 3천TB1)/일로 1년 전에 비해 210% 증가

￭ 모바일폰 기반 빅데이터는 통신회사에서 특정 공간단위별로 생산하는 활동인구 정보로 50m×50m 

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바일폰 사용(전화, 데이터 송수신 등)을 시간단위로 파악(그림 1 참조)2)

◦ 모바일폰 빅데이터는 특정 셀에서 특정 시간에 모바일폰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해당 셀의 활동인구

라고 볼 수 있음3)

   ※ 모바일 빅데이터와 통계청의 서울시 주간활동인구와의 상관계수는 0.94로 높게 나타남

그림 1  셀 단위 모바일폰 빅데이터

￭ 국토는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공간으로 각종 시설과 여러 장소에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음

◦ 그동안 공간계획은 년, 월 단위로 구축된 정적 정보를 근간으로 하였으나 모바일 빅데이터는 

공간위계에 구분 없이 요일, 시간대별 동적 활동인구 정보 제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

￭ 모바일 빅데이터로 모든 공간현상과 제반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는 없으나 국토정책의 수립과 활용에 

작은 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임

◦ 모바일 빅데이터는 작게는 주차장에서 크게는 광역대도시까지의 활동정보를 일관된 자료로 

구축이 가능하며 요일별 시간대별 동적자료 구축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

1) TB(테라바이트)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량의 단위로 1GB(기가바이트)의 약 1천 배 용량임.
2) 자료는 50m×50m 공간단위로 구축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(예: 금요일 17시 500번 셀 활동인구: 100).
3) 셀에서 동일시간에 모바일폰을 여러 번 사용해도 활동인구는 하나로 계측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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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토 분야 사례분석

￭ 모바일 빅데이터의 국토정책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권을 사례로 동적 활동인구 정보를 지수화하여 

분석함

◦ 수도권의 모바일 빅데이터4) 89만 개 셀의 요일별·시간대별 활동인구 정보를 분석한 결과 

1주일 중 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은 금요일 15시로 이 추세는 토요일 새벽 5시까지 이어져 

속칭 불타는 금요일(불금) 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◦ 금요일 활동량이 100일 때 주중 평균은 97, 주말은 70으로 주말 활동이 주중에 비해 39% 낮았음

수도권 모바일 빅데이터: 887,323개

 그림 2 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동적활동인구 변화 패턴

￭ 모바일 빅데이터의 위치정보와 활동인구 정보를 이용해 

수도권 활동인구의 시간대별 무게중심점 변화를 분석

◦ 분석 결과, 수도권 활동인구의 중심점들은 서울 

사당동 부근에 집중되었고 남북방향 위주의 시간대

별 변화 패턴을 보임

◦ 중심점들은 오전 7시 남쪽에서 일과시간 시작인 

9시부터 북쪽에 위치하는 조남모북(朝南暮北) 현상

을 보임

◦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남부에 거주지가 많고 서울 

등 수도권 중심부에 직장이 많은 수도권의 공간구조

와 남북 중심의 이동패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

4) SKT에서 제공받은 2013년 11월 요일별 시간대별 평균 활동인구 정보 

그림 3  수도권 활동인구 무게중심점의 
        시간대별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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￭ 모바일 빅데이터로 수도권 교통시설, 여가시설, 쇼핑시설 일부를 대상으로 활동인구 변화를 조사

◦ 요일별 활동인구는 금요일, 화요일 순서로 높았고, 금요일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강남역

(17.7%)5)으로 나타남 

￮  대형 병원은 화·수요일, 국회는 화·금요일, 서울랜드와 에버랜드 등의 놀이시설6)은 토요일의 

활동인구가 가장 많았음

용인 에버랜드

서울 아산병원 개별시설의 요일별 활동인구 변화

그림 4  생활시설별 활동인구 변화

 ￭ 수도권에서 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 주변을 대상으로 모바일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실시 

◦ 아파트와 초등학교의 활동인구는 적으나 대기업 본사, 공공기관, 전철역 부근의 활동인구가 

많았으며, 특히 강남역 주변의 활동인구가 가장 많았음

03:00 06:00 09:00 10:00

12:00 17:00 21:00 23:00

그림 5  강남역 반경 500m 시간대별 활동인구 변화

5) 17.7%의 의미는 한 주 동안 강남역 활동인구가 100명일 경우 17.7명이 금요일에 활동하는 것을 의미함.
6) 놀이시설의 토요일 집중률은 서울랜드 22%, 에버랜드 36%로 에버랜드 집중률이 더 높았음.

4



5

 

3. 교통 분야 사례분석

￭ 모바일 빅데이터의 요금 청

구 주소지(시군구 단위)를 

이용해 강남구 활동인구의 

원거주지 분포비율을 분석

한 결과 경기, 인천지역은 

분당이, 지방은 부산이 가

장 높았음

◦ 강남구 활동인구의 원 

거주지 분포는 서울 

57.2%, 경기도 25.5%, 

인천 3.1%, 지방 14.2% 

로 강남구 활동인구 10명 중 8.6명은 수도권에서, 1.4명은 지방에서 온 것으로 나타남

◦ 경기도는 성남 분당구와 남양주시 비율이 높았고 지방은 부산, 강원, 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남

   ※ 경기도 거주자 중의 비율: 성남시 분당구(9.7%) 〉남양주(5.6%) 〉용인수지(4.9%)

   ※ 지방 거주자 중의 비율: 부산(12.9%) 〉강원(9.3%) 〉경북(9.1%)

￭ 모바일 빅데이터와 교통량과의 상관성은 도심보다는 비도심지역에서 높게 나타남

￮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하여 교통량(AADT)을 매칭하여 모바일 빅데이터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

결과 도심지역의 상관성은 낮은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 상관성은 높았음

￮ 인구밀도가 낮은 외곽지역 국도 18개 노선 111개 지점에서 활동인구와 교통량과의 평균 상관성이 

0.745로 높게 나타남

국도 주변 셀 자료 구축 수도권 분석지역

구분 국도 노선
관측교통량 

지점

상관계수

(r: 95%)

1 1, 37, 39, 48, 77 13 0.6496

2 3, 37, 43, 47, 87 28 0.8787

3 6, 37, 44, 45, 46, 75 23 0.8181

4 3, 17, 37, 38, 42, 43, 45 28 0.8264

5 38, 39, 43, 45, 77, 82 19 0.7887

총합 18개 노선 111 0.7449

그림 7  수도권 활동인구와 교통량의 상관성 분석 결과

그림 6  강남구 활동인구의 시간대별 원거주지 분포 비율 변화 



4. 정책적 시사점

 국토 분야

￭ 도시공간구조 파악 및 사회조사 비용 절감

￮ 시간대별 활동인구의 무게 중심점 변화와 활동인구/거주인구 비율 등은 도심과 부도심 등 도시공간구

조 파악 자료로 활용가능 

￮ 모바일 빅데이터는 통계청의 주간활동인구의 대체 또는 보완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자료의 자동 

수집으로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음

￭ 공간위계별 동적 행정수요 파악

￮ 모바일 빅데이터 활동인구 정보는 다양한 공간의 행정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행정서비스

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(예: 활동인구가 많은 공원시설 확충 시 실질수요에 근거한 수요맞춤형 

시설물 계획 가능)

￭ 개인 활동을 고려한 정책수립의 단초 역할

￮ 개인 활동에 근거한 모바일 빅데이터는 자료 수집체계의 자동화로 별도 비용이나 조사 없이 국민의 

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신개념 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(예: 고령 활동인구의 시간대별 밀집지역을 

파악해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정책수립 등에 활용)

 교통 분야

￭ 공간위계별 이동패턴의 실시간 파악 및 교통계획에 활용

￮ 활동인구의 실시간 이동패턴을 바탕으로 마을단위에서 시군구 및 도 단위까지의 이동패턴을 파악해 

교통계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

￭ 교통량 보완자료로 활용

￮ 모바일 빅데이터는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외곽지역의 교통량 보완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

도로계획 또는 도로실시 설계 시 별도의 조사 없이 교통량 현황의 개략적 파악이 가능

￭ 기종점 통행량 구축의 신뢰도 제고

￮ 모바일 빅데이터 구축단위인 셀 단위의 시간대별 유입셀과 유출셀 정보를 파악한다면 모집단 수준의 

기종점 통행량 구축으로 국가교통DB 기종점 통행량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

김종학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(jonghkim@krihs.re.kr, 031-380-0352)

고용석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(ysko@krihs.re.kr, 031-380-0363)

김준기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(junkikim@krihs.re.kr, 031-380-0285)


